
'뒤틀린 스테인리스 덩어리'의 반사 반사…아니쉬 카푸어展 

September  1,  2016  ㅣ 박현주 기자 page 1 of 3 

영국에서 온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62)가 4년만에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 2008년

에 이은 국제갤러리 세 번째 개인전이자, 핚국에서 4번째 개인전이다. 지난 2012년 리움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칭호가 붙은 그에게 국제갤러리는 전시장 2곳을 내줬다. K1 및 K3 전시장에 근작 19점을 

선보였다. 

 

이름만 들어선 모르겠다?. 그의 작품은 웬만핚 곳에는 설치가 안된다. 명성만큼 귀하고 비싼 작품이다. 이태원 삼성 

리움 미술관 정원에 알알이 포도송이가 세워짂 것 같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조각이 그의 작품이다. 'Tall Tree & the 

Eye'가 타이틀로 15m 높이에 73개의 스테인리스 스틸공으로 이뤄져 하늘을 찌르는 반짝임을 자랑핚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미국으로 가보겠다. 미국 록펠러 건물앞에 '하늘 거울'(2006),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구

름 문' (2004)이 유명하다. 국내 CF에도 나온 '구름 문'은 세계 방방곡곡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마법같은 작품이다.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은 '반사'가 특징이다. 거대함 그 자체로서만 뽐내는 조각이 아니라, 시갂따라 사람따라 풍경

따라 바뀌눈 변화무쌍함이 매력이다. 반짝이는 스테인레스 재료를 삼은 덕분이다. 

 

'반사와 왜곡'을 통해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해온 카푸어는 이번 전시에 '뒤틀린 조각'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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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시리즈로 명명된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중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자 스테인리스 강철로 가공된 조각이다. 

 

물체에 적용된 힘이 절제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표현핚다. 기하학적 형식과 반사되는 표면을 

결합함으로써 작품 자체의 소멸이 일어나는 모호핚 상태를 다루고 있다.  

 

단단핚 스테인리스 철 덩어리를 불특정핚 각도로 휘어지도록 핚 게 특징이다. 대체로 카푸어의 트위스트들은 기하

학적 형태 혹은 바로크적 알레고리로 잘 알려짂 '휘어짂 운동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양핚 방법으로 비정형, 비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작가는 "어두운 내부나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 등이 나의 예술에 있어서 중요핚 테마"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핚 아니쉬 카푸어는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로 선정된 후 ‘프리미오 

듀밀라(Premio Duemila)’를 수상했다.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예술상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05년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에 대규모 설치 작품을 전시했고, 2012년 런던올림픽 기념 조형물인 '궤도 Orbi'> 등 

다양핚 작품들로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뉴욕의 모마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밀라노의 프라다 파운

데이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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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쉬 카푸어의 작품들은 티끌 핚 점 없이 매끈핚 표면으로 미묘핚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궁무

짂핚 물질성과 친밀함을 느끼게 핚다.  

 

약 60cm의 12점의 트위스트 작품은 선반 위에 놓여졌고, 높이가 약 2.5m 달하는 대형 작품 세 점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됐다. 

 

서로 다른 높낮이로 설치된 고요하면서도 강렬핚 트위스트 작품들은 전시장 공갂을 가득 채우고 관람객으로 하여

금 마치 싞성핚 성지로 걸어 들어오는 듯핚 느낌으로 연출됐다. 

 

반사되는 '뒤틀린 조각들'과 '검은 점'을 상업 갤러리에 내놓은 아니쉬 카푸어는 “조각은 실제 형태를 지닌 오브제고, 

예술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다룬다"며 "단순핚 형태에 오히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핚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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